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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문 개 요

본 논문은 2003년부터 2005년까지의 본인 작업 중 2005년 6월에 있었던 석사학
위청구전 <예술가의 작업실>에 발표된 작업을 중심으로 연구 서술한 것이다.

예술가는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그 시대의 역사적 상황과 환경 조건에 영향을 받
는다.그리고 그 시대의 상황과 환경은 예술가의 이미지를 만들기도 한다.
본인은 각 시대에 따른 예술가의 이미지 변화를 통해 현재에 보편적 예술가의 이
미지를 알아보고 이러한 현상이 만들어지게 된 원인을 분석하여 본인의 작업으로
표현해 보고자 하였다.
대중에게 ‘예술가’하면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는 무엇일까?대부분의 사람들은 정
열적,꿈꾸는,근면한,보헤미안1)나아가서는 광적인 것에까지 표현할 것이다.2)
그렇다면,이런 대중적인 예술가의 이미지는 어떻게 형성되어 왔으며,그 원인은
무엇일까?
17세기 서양미술은 일반미술과 궁중미술이 완전히 하나로 합쳐 있던 시기로 예술
가는 귀족 또는 왕실에 사는 식객에 불과했다.3)그러나 18세기 중반부터 시작된
변화는 예술가들에게 전혀 새로운 환경에 직면하게 했고,비로소 낭만주의에 이
르러 더 이상 집단적인 취미와 요구에 종속되지 않으려는 각성이 예술가들에게
일어났다.무조건 감상자의 요구에 부응하려고 했던 이전의 예술가들과는 달랐던
것이다.자신들의 창작 과정에서 끊임없이 감상자 층과 대립하고 긴장하는 예술
가상이 등장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예술가는 가난하지만,자유로운 정신을 지닌
사람,평민이지만 신분에 구애받지 않는 상태만을 갈망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었
다.

1)‘보헤미안’은 ‘보헤미아 사람’을 의미하는 말로서 프랑스어 ‘보엠(Bohme)'이 어원
이다.체코의 보헤미아 지방에 유랑민족인 집시가 많이 살고 있었는데,15세기경 프
랑스인들은 이들을 보헤미안이라고 불렀다.하지만 19세기 후반에 들어서는 사회의
관습에 구애받지 않는 방랑자나 자유분방한 생활을 하는 예술가,배우,지식인들을
가리키는 말이 되었다.

2) 이브미쇼,하태환 옮김,「예술의 위기」 (서울:동문선,1999),p57.
3) 톰 울프,박순철 옯김,「현대미술의 상실」 (서울:아트북스,2003),p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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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은 예술가의 이미지는 현재까지도 대중에게 예술가의 보편적인 주석으로
남아 있는 듯하다.
에드가 모랭(EdgarMorin)이 말하길 대중의 욕구는 지배적인 부르주아의 기본 모
델에 따라 형성되고,부르주아가 장악하고 있는 커뮤니케이션 수단에 의해 자극
받고 조종된다.라고 하였다.
이렇듯 교육이나 언론,권력화된 시각을 통해 우리는 미술을 배우게 되고,성공
한 예술가들을 만나게 되는 것 같다.고흐가 고뇌에 찬 열정적인 화가로,피카소
가 천재화가의 대명사로 인식되는 것 또한 이러한 시각으로 만들어진 현상이라
생각되어진다.
본인은 위와 같이 대중에게 일반화된 예술가의 이미지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이런 예술가의 이미지가 형성되게 된 원인이 무엇인지를 분석함으로써,대중적인
예술가의 이미지를 <예술가의 작업실>이라는 공간을 통해 표현해 보고자 하였
다.더불어 본고에서는 본인 작업의 가능성과 문제점등 표현과 주제의 간격을 좁
히는 방법에 대해서도 모색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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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ⅠⅠ...서서서 론론론

현대 예술가는 분명하고,일반적으로 따를 만하다고 여겨지는 노선
(route)을 더 이상 갖고 있지 않다.이러한 방향성의 결여는 예술가들
에게 새로운 자유를 가져다주었다.즉 현대예술은 전통적 예술과는 달
리 열려져 있어서 “예술이란 무엇인가?”라는 물음에 대해 오늘날은 매
우 다양한 대답이 존재한다.대답이 다양하다는 것은 그만큼 예술의 의
미가 불확실하다는 점을 드러내는 것이다.1)예술에 대한 이러한 다양
성은 대중과 예술과의 간극을 멀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함에 불구하고
예술가의 이미지는 19세기나 21세기인 지금에도 변함없이 보편적 이미
지,즉 ‘사회와 걸맞지 않는 존재’,‘천재’,‘광적인’,‘먼 존재’,‘궁
핍한’등의 이러한 표현들로 통용되어 내려오며 또한 예술작품은 외부
세상과는 단절되어 예술가 자신의 내면의 샘으로 길어 올려진다고 생각
한다.
이것은 단순히 현재의 보편적인 특성만이 아니라 르네상스 시대로부터
거슬러 올라가 살펴보면 중세는 인간의 창조성이 무시된 암흑시대로 르
네상스 시대에 인간성의 해방과 인간의 재발견,합리적인 사유와 생활
태도의 길이 펼쳐지면서 예술창조의 주관화 경향이 본격화 되었다.이
에 따라 예술가가 작품에서 자신의 고유한 양식적 특성을 자신 있게 표
현하기 시작한 시기로 볼 수 있다.그리고 19세기 후반에 이르러서야
창조에 몰입해서 세상사를 등지고 사는 예술가의 보편적인 이미지는 정

1) K.해리스 지음,최연희,오병남 옮김,「현대미술 그 철학적 의미」 (서울:서광사,
1988),p.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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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에 달하게 된 것이다.예술가는 자신의 영혼 깊숙한 곳으로부터 울려
나오는 음성에 귀 기울임으로써 창작의 손길을 인도하게 된다는 사고가
만연하였고 이런 예술가에 대한 이미지는 아직까지도 보편적인 주석으
로 남아 있어 이러한 대중적인 이미지는 예술가의 인성이 그의 작품보
다 더 중요하게 되어졌다.
이와 같은 대중적 예술가의 이미지는 교육에 의한 습득이나 비평,저
널,미술관 등과 같은 요인들로 인해 다뤄지고 취급됨으로써 인식되어
지는 것이다.교육을 통해 미술사를 습득하게 되고,미술사를 통해 성
공한 예술가를 만나게 되며 성공한 예술가를 통해 그의 일화들을 알게
되는 것이 현재의 예술가 이미지를 만들었다고 본다.

이러한 전제에서 시작한 본인의 작업에 대한 서술방식은,1장에서는 미
술사적인 맥락 안에서 예술가의 이미지가 시대적으로 어떻게 변모하였
는지,현재의 보편적인 예술가의 이미지가 만들어지는 과정이 무엇인지
의 이론적 토대를 바탕으로 본인 작업의 동기가 되는 내용적 부분과 이
론적 사고의 유사성과 차이점 등에 관하여 개괄적인 서술을 하였고,이
어 2장에서는 본인의 작업을 중심으로 주제 선택의 동기가 되는 작업의
근거에 관하여 정리하였으며,조형적 측면에서 나타나는 특징에 대해서
는 3장을 통하여 분석하였다.또한 이상의 내용을 바탕으로 제작된 작
품들에 개별적 설명을 통하여 본인 작품의 이해를 돕고자 하였는데 이
것은 앞으로 작업할 주제의 맥락과 소재선택에 있어서의 방향 등 본인
작업의 심화와 고양을 목적으로 하며 작업과정을 돌아보며 좀 더 객관
적으로 형상화 하는데 기초적 자료로 활용해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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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ⅡⅡ...본본본 론론론

111...작작작품품품의의의 이이이론론론적적적 배배배경경경

111)))시시시대대대상상상황황황으으으로로로 살살살펴펴펴본본본 예예예술술술가가가의의의 이이이미미미지지지
17세기 일반미술과 궁중미술은 완전히 하나로 합쳐져 있었다.18세기
에 들어와 무대는 귀족이나 부유한 부르주아지의 저택에 마련된 살롱으
로 옮겨졌고,이곳에서 문화에 관심이 있는 상류사회의 인사들은 선택
된 예술가,작가들과 정기적으로 모임을 가졌다.프랑스 대혁명 이후
예술가들은 살롱을 떠나 세나클(cenacle)에 가담하기 시작했으며,세나
클은 귀족의 저택이 아니라 카페 게르부아(CafeGuerbois)같은 곳에
모여드는 동인 집단이었다.세나클의 중심인물은 상류사회의 명사보다
는 빅토르 위고(VictorHugo),샤를 노디에(CharlesNodier),테오필
고티에(Theophile Gautier), 또는 후대의 에두아르 마네(Edouard
Manet)같은 낭만적 인물이나 예술가였다.세나클이 유지될 수 있었던
구심력은 우리 모두가 알고 사랑하게 된 쾌활한 전투정신,즉 ‘부르주
아를 놀라게 하라(epatezlabourgeoisie)'였다.특히 붉은 조끼,검
은 스카프,괴상한 모자차림에다가,술과 여자에 게걸들린 것처럼 행동
하면서,사람들을 깜짝깜짝 놀라게 하는 발언을 터드리던 고티에의 주
위에 모였던 세나클과 함께 근대적인 ’화가 theArtist'상이 형태를
갖추기 시작했다.2)
즉 화가가 된다는 것은 탐욕스럽고 위선적인 중산층의 굴레로부터 영원
히 벗어나 그들이 볼 수 없는 차원에서 세계를 보고 있는 듯 한 느낌을

2) 톰 울프,박순철 옮김,「현대미술의 상실」 (서울:아트북스 2003),p.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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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는 것이라 볼 수 있겠다.
예술작품이 어떻게 만들어지는가의 문제를 보면 낭만주의 시대에 작품
은 작가의 어떤 ‘신적인 광란상태’,즉 이성의 지배력이 상실된 초자연
적인 순간에 몰입할 때에만 가능하다고 여겨졌던 것처럼 보인다.그러
나 낭만주의 시대를 지나오면서 ‘초월과의 교통’이라는 생각은 점차 수
정되었고,영감과 천재성은 전적으로 예술가 내부에서 자생하는 것으로
서,잠재적이고 자율적인 영역으로 간주되기 시작했던 것이다.
지그문트 프로이드 (FreudSigmund,1856~1939)를 지나면서 예술가의
영감은 ‘무의식’이라는 분명치 않은 창고에 기거한다는 생각이 일반화
되었다.3) 이렇게 해서,자신의 내면만을 관조하고,자신의 무의식을
표출하는 데에만 몰입하는 것이 예술가에 대한 보편적인 주석으로 자리
잡았으며 실존적인 ‘나’의 회복에만 전념할 것이 요구 되었다.
이렇듯 예술가 이미지는 시대적 변화를 겪어 왔는데,19세기 후반에 정
착되어 현재 대중에게 인식되어진 예술가의 이미지에 대한 것을 중심으
로 분석하고자 한다.

222)))예예예술술술가가가의의의 이이이미미미지지지 형형형성성성 과과과정정정
멋진 예술가가 되겠다는 포부로 대학원에 들어왔을 때 보이는 것과 실
제 예술가가 된다는 것이 얼마나 다른지를 알게 되었다.가난과 사회적
지위로부터 사고까지 자유로운 존재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시각과는
달리 본인은 그와 반대로 오히려 물질적인 것들에 자유로워 질 수 없음
을 알게 되었다.
프랑스인들과 예술에 대한 1992년 《보자르 마가진》4)에 의해 발표된

3) 콜린 윌슨,최현 옮김,「종교와 반항인」 (서울:하서 1994),p.265.
4) 이브미쇼,하태환 옮김,「예술의 위기」 (서울:동문선 1999),p.5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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앙케이트를 보면,예술가는 통속화한 낭만주의의 특성을 부여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것을 통해 정열적,꿈꾸는,근면한,고독한,보헤
미안,기괴한 나아가서는 광적인 것으로까지 표현한 것을 볼 수가 있
다.이러한 예술가에 대한 대중적 이미지는 예술가에 대한 전기적 일화
에도 관심을 갖게 만들었고,그림보다 화가가 더 흥미를 끌게 되었으며
예술가의 인성은 의 작품보다 더 중요시하게 만들었다고 본다.이러한
예술가에 대한 낭만주의적 특성은 현대에 와서 성공한 예술가를 만들기
에 편리해진 듯하다.
대중심리학자 세르주 모스코비치(SergeMoscovici,1925~)상적이지 않
기 위해서는 무대 위에서 일어나는 일,즉 대중의 지도자 혹은 지배적
인 관점을 주목하라고 조언한다. 대중을 알게 모르게 「햄릿」이나
「오이디푸스」같은 부조리극의 주인공으로 만드는 것은 그 배후에서
주도권을 쥐고 흔드는 비평과 언론이라는 것이다.
결국 비평이나 언론 등이 대중에게 미치는 영향력은 크다는 것을 볼 수
가 있다.다시 말해 대중은 비평과 저널,화상,갤러리,미술관 등과
같은 다양한 매개 요인들로 인해 많이 다뤄지고 취급된 예술가를 알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본인은 예술가의 이미지가 교육을 통해 습득된 지식처럼,권
력5)이나 제도에 의해서 만들어진 시각이며 현대에 와서는 예술가의 이

프랑스인들과 예술에 대한 1992년 《보자르 마가진》을 위하여 CSA에 의해 행
해진 앙케이트 속에서,프랑스인들은 우선 예술을 회화와 동일시하였다.(57%)
~그리고 예술가는 통속화한 낭만주의의 특성을 부여받았다.~예술가들의 히
트퍼레이드에 있어서는 반 고흐가 레오나르도 다 빈치,미켈란젤로,피카소를
앞질렀고(43~31%),뷔렌은 1%로 꼴찌였다.

5) 미셸 푸코 (MichelFoucalt)는 현대사회에서 권력은 주로 개인에 대해 실제적인 통제
를 가하는 미시권력 (microlevelpower)에 의해 달성된다고 보았다.즉 사회를 통제
하는 권력은 예전처럼 고문과 처벌에 의한 강제적이거나 직접적인 방법으로 시행되기
보다 개개인에게 무엇이 정상이고 무엇이 비정상인가에 대한 규준을 부여하고 이를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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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지가 상품목록의 기능과 다를 게 없다고 본다.

222...작작작품품품의의의 동동동기기기와와와 주주주제제제

2003년 한국의 모노크롬 작가 이우환의 전시를 보러 갔을 때였다.여
기저기 실린 평론글과 광고들은 그가 유명한 사람인지 알 수가 있었다.
그리고 그의 많은 광고와 평론글들은 관람방식을 정해주는 듯 했다.마
치 “~라고 이해해라”라듯이.. 하지만 그의 명성에도 불구하고,전시를
보는 내내 그의 작품을 감상하기 보다는 작품 유리관에 비친 본인의 모
습을 주시하게 만들었으며,그의 많은 평론글과 광고들이 본인의 시각
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그리고 작품의 가치는 무엇인지?생각하게 하였
다.
[작품 7],[작품 8]는 이우환의 전시를 본 이후 시작된 작업으로 본인
작업의 시발점이 되었다.
대중에게 예술가의 이미지는 어떤 모습이며,어떤 예술가를 좋아하며
알고 있는지,이러한 물음에 대한 대답들이 대중에게는 어떻게 형성이
되었는지 궁금해지기 시작하였으며,이러한 궁금증은 본인 작업에 중요
한 기반이 되었다.보통 대중에게 예술가들은 왠지 멋있고 자유로워 보
이며,사회와는 걸맞지 않는 존재,그리고 특별한 존재로 생각되어 지
며 이러한 보편화된 이미지는 예술가의 작품이 아닌 예술가 자체에 대
한 편집적 소비를 부추기는 경향을 만들어 냈다고 본다.
웨이들레 블라디미르가 말하기를 괴테에 거쳐 바이런에 이르는 유럽시
의 간추린 역사는 시의 숭배가 시인의 숭배로 대치되는 역사에 다름 아
니라고 하였다.예술의 위대성을 담보할 새로운 아우라가 예술가에게

습시킴으로써 그 효과를 배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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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고,회의에 찬 예술 신자들의 어깨를 다독거리고 위로하는 것도 예술
가의 몫이 되었다는 것이다.예술가가 만든 것이 무엇인지는 잘 모르지
만,자신이라면 극구 피했을 비극적인 삶을 그가 살았다는 사실만으로
도 충분히 만족 할 만한 느낌을 갖는다는 것이다.
본인은 이것이 곧 예술가에 대한 통념으로 이어 진다고 본다.그렇다면
이러한 통념이 대중에게 만들어 지는 과정은 무엇이겠는가?이것은 대
중을 움직이게 만드는 미적기준의 문제 일 것이다.
한 세기도 더 전에 에밀 졸라(EmileZola,1840~1902)에겐 “작품 속에
실재(reality)에 대한 독창적인 해석방법이 내재하는 작품”만이 걸작이
었다.그런가 하면 20세기 초 토리노대학의 미술교사였던 리오넬로 벤
투어리에겐 “창조하거나 발명하는 것이 아니라,실재의 심원한 법칙을
따르는”것이 좋은 예술가의 조건이었다.6)
결국 대중은 이러한 권장된 해석을 통해 작품을 읽는다.본인은 주도권
을 쥐고 흔드는 비평과 이론이 대중을 의존적으로 만들고,지배적인 하
나의 해석에 순응하게 만든다고 본다.대중에게 가장 인기 있고 훌륭한
예술가로 꼽히는 고흐,피카소 또한 교육을 통해 배우듯 지배적인 시각
에 불과하다고 생각되어 진다.
다시 말해 비평과 저널,화상,갤러리,미술관 같은 다양한 매개 요인
의 활동이 활발해질수록,대중은 그것들에 의존해서 세계를 만나게 되
는 것이라고 본다.
본인은 이러한 생각들을 바탕으로 예술가에 대한 대중적인 이미지를
<예술가의 작업실>[작품 3],[작품 4]이라는 공간을 통해 보여주고자
하였다.
예술가의 작업실이 가지는 의미는 예술가의 모습,일상,삶을 드러낸다

6) 심상용,「천재는 죽었다.」 (서울:아트북스 2003),p.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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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보는 것이다.예술작품을 보여주기 보다는 예술가만의 공간을 보여
줌으로써 작품자체보다는 예술가가 흥미를 끄는 현상을 보여주고자 하
였으며,사방이 물감과 작품들로 뒤덮여 있는 작업실을 통해 예술가의
보편적인 주석으로 남아있는‘사회와는 걸맞지 않는 존재’,‘별종’,‘광
적인’,‘먼 존재’등을 표현하고자 한다.
이렇게 제작된 작업을 금박액자에 씌움으로써 대중적인 예술가의 이미
지가 권위적인 시각을 통해 만들어지고 상품화되고 있음을 보여주고자
한다.



- 9 -

333...작작작품품품의의의 표표표현현현방방방법법법

111)))사사사진진진위위위에에에 가가가필필필
1970년대 이후로 현대사진 중 포스트모던 이론과 실험에 있어 빼놓을
수 없는 것은 사진이 담아내는 ‘현실(thereal)'이라는 개념에 대한 의
문제기 이다.사진은 그 이미지가 만들어지기 위해서 물질적인 대상 자
체가 존재해야 한다는 데서 출발하기 때문에,오랫동안 경험주의와 물
질주의와 긴밀한 연관을 가져왔다.20세기를 지나오는 동안 이것은 스
트레이트 사진의 개념으로 이어지면서 마치 사진의 프레임이 사진에 재
현된 시각적인 세상 너머를 보기 위해 사람들이 들여다보는 창문인 것
처럼,사진에서의 대상은 사진으로 재현되는 현실과 같은 이미지를 통
해 강조되었다.이와 같은 표면적인 대상성은 시간에게 과학과 기술의
믿음을 부여하였고,이 때문에 사진은 기계에 의한 이미지에 불과했다.
그러나 1970년대에 들어오면서 사진가들은 사진에 존재 하는 현실과 그
진실성에 의문을 제기하기 시작한다.일반적으로 실재를 재현한다는 효
과보다는 실재성과 인공성의 관계에 대한 질문이 제기된다.
사진을 계속해서 현실의 대체물과 전환하려고 시도하거나,사실과 허구
와의 관계를 탐구하여 작업이 나타난다.이들의 실험적인 방법들은 사
건의 영역,예술적인 사고의 영역을 확대하는 결과를 가져왔다.7)
사진은 회화와 대립적인 입장에 서 있다고 여겨졌던 것이 70년대 이후
에는 회화나 현대미술과의 경계를 허물어 버렸다.
이러한 현상은 피에르 &쥘 (Pierre&Gilles)의 작품에서도 선명하게
드러난다.[도판 1],[도판 2]는 주제와 컨셉,모델 그리고 작중 배경을
위해 조명,소도구,의상,메이크업,액세서리 까지 계산하고 의도하여

7) 빌프리드 바츠,정주하․신금선 옮김,「사 진」 (서울:예경,2005),p.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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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을 찍는다.이들은 이렇게 만들어진 사진 위에 회화작업을 통해 조
금은 회화이고,조금은 사진인 회화와 사진의 모호한 경계를 보여준다.
또한 이들은 판타지와 현실의 경계를 넘나들며 그들만의 이상적인 인공
낙원에 대한 예술적 판타지를 한껏 드러낸다.
본인의 작업은 피에르 &쥘의 표현방식과 흡사하다.
예술가의 작업실이라는 공간을 만들고 모델로서 예술가가 등장하여 사
진으로 찍는다.사진은 세트로 만들어진 가공된 현실을 보여주지만 사
진의 기록적인 특성은 이 사진이 현실에 있을 수 있는 이미지인지 아닌
지의 진위여부를 보여주기 보다는 사실적인 예술가의 작업실을 드러내
는 표현수단으로 작용된다.
이렇게 만들어진 사진은 오리지널리티를 부과하는 사진을 통해 조금은
회화이고,조금은 사진인 회화와 사진의 모호한 경계를 보여준다.
사진위에 회화작업은 덕지덕지 물감덩어리가 올라가기도 하고,판타지
한(Fantastic)요소들이 그려지기도 한다.
[작품 3]은 사진위에 물감덩어리가 덕지덕지 올라감으로써 사진과 회화
의 경계를 없애고 마치 작업실 자체가 작품인 듯 사방이 물감과 작품들
로 에워 쌓여있어 예술세계에 푹 빠진 예술가의 모습을 나타낸다.
[작품 6]은 예술가의 작업실 공간에 연기와 가상의 거품,그리고 조명
빛 등을 그림으로써 예술가 작업실에 대한 이미지를 보여준다.

222)))차차차용용용된된된 이이이미미미지지지

본인의 작품에서 차용되는 여성의 누워있는 모습은 누구나 알고 있으
리라고 짐작되는 이미지를 차용함으로써 그 작품이 가지고 있는 아우라
가 본인작업에도 전이됨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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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판 3]은 어느 작가의 작품인지는 모를지라도 교과서에서라도 한번쯤
은 본 듯한 이미지를 갖는다.
[작품 6]은 [도판 3]의 이미지를 차용함으로써 신고전주의시대에 아름
다운 여성의 누드가 가지고 있는 아우라도 같이 차용된 것이다.
미술을 이상적인 아름다움으로 삼는 신고전주의시대의 여성누드는 해부
학적인 인체묘사보다는 이상적인 균형과 비례로 우아한 자태를 표현한
다.
이러한 신고전주의시대 여성의 누드화를 그림이 아닌 실제 모델이 재현
함으로써 그림이 가지고 있는 이상적인 아름다움이 모델에게도 부여된
다고 본다.따라서 예술가의 작업실이 사진을 통한 현실세계를 기록한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림을 차용함으로써 이상적인 아름다움이 환상적인
예술가의 작업실을 나타낸다.
사회와는 걸맞지 않는,먼 존재 등의 예술가의 보편적인 주석을 차용된
이미지를 통해 현실적이지 못한 예술가의 작업실을 표현해 보고자 하였
다.또한 차용된 이미지의 재현이 곧 아름다운 여성의 누드화로도 바뀔
것을 암시한다.

333)))금금금박박박액액액자자자와와와 바바바닥닥닥에에에 작작작품품품 보보보호호호선선선

일반적으로 대중이 알고 있는 예술가나 훌륭하다고 인식되어지는 예술
가는 교육을 통해 습득되거나 미술관,갤러리,저널,비평가들에 의해
많이 다뤄지고 취급된 예술가임을 알 수가 있다.한마디로 권위적인 시
각을 통해 예술가를 알게 된다는 것이다.
금박액자와 바닥에 그려진 작품 보호선은 권위를 나타낸다고 본다.
본래 액자는 그림을 보호하거나 돋보이게 하는 단순한 기능을 가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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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듯 하지만 본인 작업의 금박액자는 작품을 액자 속에 끼워 넣음으
로써 현실과 분리되어 액자 속의 세계가 현실과는 다른 가상속의 세계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장식적인 조각과 금박으로 권위를 나타낸다.
본인의 그림이 금박액자에 끼워지면서 권위적인 시각을 통한 훌륭한 작
업으로 인식되어지고 제도와 권력 속에 들어가 있는 예술가의 모습을
나타낸다.그러나 이것이 키치적인 현상임을 동시에 보여준다.
19세기 말 유럽 전역이 급속한 산업화의 길을 걷고 대중문화의 파급속
도가 빨라지면서 중산층도 예술품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는데 그에 따라
미술품이나 그림을 사들이는 욕구가 강해지면서 이러한 중산층의 욕구
를 만족시키기 위해 그럴듯한 그림을 비꼬는 의미로 키치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본인의 작품에 드러나는 금박액자는 이런 대중의 심리를
표현한 것이기도 하며 권위적인 시각이 가짜일지도 모름을 나타낸다.
바닥에 그려진 작품 보호선은 흔히 미술관이나 박물관에서 작품을 보호
하기 위해 더 이상 관객의 접근을 금하는 표시로써 사용된다.
본인의 작품이 전시될 때 바닥에 보호선을 그리는 것도 미술관이나 박
물관의 느낌을 자아내기 위한 것으로 그것들이 가지고 있는 권위를 표
현하기 위해 사용된다.
본인의 작업에 금박액자가 씌어지고 전시 시 작품 앞에 보호선이 처지
는 것은 미술사에 나올법한 미술관이나 박물관에 걸린 작품들처럼 권위
를 보여주기도 하지만 미술사의 모순을 알고 있으면서도 미술사를 움직
이고 싶어 하는 본인의 욕망을 표현한 것이기도 하다.

444...작작작품품품분분분석석석

2005년 6월17일부터 6월29일까지 홍대 대안공간 아트스페이스 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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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갖은 석사학위청구전 <예술가의 작업실>에 소개된 작품을 토대로 분
석하려 한다.
대중적인 예술가의 이미지를 <예술가의 작업실>이란 공간을 통해 보여
주고자 하였으며,이렇게 만들어진 이미지는 결국 권위적인 시각으로
습득되어진 결과라고 본다.
이와 관련하여 전시명은 ‘예술가의 작업실’로 하였음을 밝힌다.

[[[작작작품품품 111]]]은 <예술가의 작업실>이라는 주제로 첫 번째 제작된 작업이
다.
막연하게 예술가가 되겠다는 생각만으로 대학원에 진학을 했지만,실제
예술가가 된다는 것이 막연한 생각과는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러면서 점차 예술가는 어떤 모습일까?사회 속에서는 어떤 모습으로
비춰질까?궁금해지기 시작했다.이러한 생각은 예술가의 일상을 들여
다보게 만들었고,일상을 표현하기에 예술가의 작업실이라는 사적일 수
도 있는 공간을 지목하게 했다.
예술가의 성격,취향,특성 등 모든 것을 드러내기 위해 작업실이라는
공간만큼 중요한 곳도 없다고 생각되어 졌기 때문이다.
[작품 1]은 이렇게 선택되어진 예술가의 작업실이라는 공간을 통해 본
인이 처음 느꼈던 예술가의 이미지를 표현해 보고자 하였다.
여기저기 널려있는 물감들과 그림들,그리고 덕지덕지 발라진 물감덩어
리들.이것들은 본인에게 있어 예술가의 모습 그 자체였다.
작품세계에 푹 빠진 예술가,사회의 어떤 경제논리도 느껴지지 않는 순
수 그 자체,오로지 작업만 하는 예술가.
그러나 이러한 예술가의 이미지는 본인만이 느끼는 것이 아님을 알게
되었다.대부분의 사람들에게도 예술가는 뭔지 다른 듯 한 인상을 자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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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며,사회와는 잘 어울리지 않는 느낌들을 가지고 있었다.

[[[작작작품품품 222]]]<예술가의 작업실>이라는 제목에는 “무엇이든 가능한 곳”이
라는 의미가 포함된다.
대중이 바라보는 예술가의 이미지는 열정적,고뇌하는,사회와는 걸맞
지 않는,광적인,별종,먼 존재 등의 이미지이다.
본인은 이러한 이미지들이 작품자체보다는 예술가에게 더 관심을 기울
이는 현상을 만들었다고 보며,더 광적일수록,더 별종적일수록,더 사
회와는 걸맞지 않는 이미지를 풍길수록 예술의 가치는 높아지는 것처럼
보였다.
이 작품은 이러한 생각들을 표현한 것으로 예술가가 미치는 것조차도
예술적 삶을 통한 예술의 질을 높이는 과정으로 보았다.
작업에 열중하는 작업복차림의 예술가가 있어야 할 곳에 약간은 정신
나간 듯 작업실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예술가의 모습이 등장함으로써
이러한 모습조차도 작품화되어 가는 모습을 표현한 것이다.
따라서 예술가의 작업실에서는 어떠한 행동도 예술로써 인정받는 무엇
이든 가능한 곳이다.
예술가의 작품이 예술가의 삶을 통해 더 신화화됨을 보여주고자 하였
다.

[[[작작작품품품 333]]],,,[[[작작작품품품 444]]]본인의 작품에서 드러나는 예술가의 작업실은 예
술 그 자체를 뜻 한다.
이 작품들은 일반세상과는 다른 예술가만의 세상을 표현한 것이다.
[작품 3]에 작업실 내부는 물감덩어리들이 덕지덕지 올라가 있고,작품
들로 에워 쌓여 있다.이 속의 예술가의 모습은 작업실 공간과 하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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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있음을 볼 수가 있는데,이것은 예술가의 열정적인 모습,예술세계
에 푹 빠진 모습을 드러내기 위함이며,작품과 예술가의 구분이 확실하
지 않음으로 작품화된 예술가의 모습을 보여준다.
실제 예술가의 작업실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도 지저분하고 산만한 느낌
을 주기도 하지만 대중이 생각하는 예술가의 낭만적 이미지를 표현하기
위해 현실 같은 현실보다는 꿈같은 현실의 느낌이 드는 예술가의 작업
실을 만들어 보았다.
실제 예술가의 작업실 같지는 않지만 사진자체만으로도 작업실 안에 물
감냄새들이 풍기는 듯한 이미지를 표현하였으며,이렇게 만들어진 이미
지는 [작품 4]를 통해 바깥세상과의 경계선을 긋는다.대중들이 바라보
는 예술가의 이미지는 창문을 통해 표현하였는데 창문 밖에서 바라보는
예술가의 작업실은 중력이 바뀐 듯한 거꾸로 된 세상을 보여주며,예술
가의 작업실에서 보는 창문 밖의 세상도 뒤집어진 풍경을 보여준다.
이것은 예술가의 기준에서 대중의 기준에서 서로를 바라보는 모습을 표
현한 것이다.

[[[작작작품품품 555]]]예술가에 대한 보편적인 주석들은 자신의 내면만을 관조하고
외부세계에는 관심이 없는 것들이다.그래서 물질과는 거리가 멀어야만
인상적인 예술가로 남아있을 수 있다.따라서 예술가들이 물질과 결탁
할 경우 이상한 취급을 받기 일쑤인거 같다.이 작품은 그런 예술가의
이미지를 표현한 것이다.
빛나는 반지와 목걸이를 착용한 예술가는 대중에게 훌륭한 예술가로 인
식되어지기는 힘들지만 실제 예술가들의 이미지일지도 모르는 사실과
허구의 이율배반을 표현한 것이다.
예술가의 주변으로 피어오르는 물거품과 후광,조명빛 등은 대중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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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하는 예술가의 이미지가 허구일지도 모른다는 가상의 이미지들을
그려 넣은 것이다.
현대에 대중에게 통용되고 인식되어 지는 예술가의 이미지들이 키치적
일지도 모른다는 것을 표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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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결 론

현대사회는 영화와 텔레비전과 일간지등 가능한 모든 방법들을 동원하
여 사람들이 유행의 가담자가 되지 않고선 배겨낼 수 없게 유혹한다.
현대미술 또한 매우 광고적이고 소비적으로 진보해 왔다.끊임없이 가
장 독특하고 탁월한 개성들의 존재를 강조해왔고,여타의 것들에 비해
뭐가 새롭고 어떤 점에서 다르다는 식의 묘사들을 양산해 왔다.사실
각 작가와 작품들,유파간의 차이들에 관한 전문가들의 장광설이 지난
한 세기 동안 예술출판의 괄목할 만한 증가와 대학에서의 예술 관련학
과의 증설을 뒷받침해왔던 것이다.8)이것은 집단적이고 병리적인 결과
를 초래했고 그럴수록 예술은 모든 보편적인 지각들로부터 떨어져 나왔
다고 본다.이를 통해 보편적인 지각을 지닌 사람들로 하여금 예술로부
터 더욱 멀어지게 하였고,따라서 작품의 해석과 소통에 관련된 장애는
돌이킬 수 없는 것이 된 거처럼 보인다.결국 관객들은 작가의 이력,
수상경력 같은 피상적인 것에만 관심을 쏟게 만들었다.
본인은 이렇게 전달되는 예술가에 대한 이미지를 분석하고 작업하게 되
었다.
대중에게 보편적인 주석으로 남아있는 ‘착란’,‘천재’,‘신경증 환자’,
‘별종’,‘고뇌하는’,‘열정적’그리고 이와 같은 용어들이 예술가의 전
형적인 특징들로 남아있는 현상과 이러한 현상이 권력화 된 시각을 통
해 걸러진 시각임을 보여주고자 한다.

본 연구를 통하여 본인의 작업에 대한 명확한 개념을 재정립함과 동시

8) 베라 L.졸버그,현택수 역,「예술사회학」 (서울:나남출판사,2000),p.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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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현 작업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통한 새로운 가능성을 모색하는 계기
로 삼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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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T

AStudyofArtistImagesglassedthroughPublicViewpoint
-FocusingonthepersonalArtWorks-

Yang,YounHwaz
Dept.fWesternPainting
GraduateSchoolof
SungshinWomen'sUniversity

Thisdissertationhasbeenframedandstudiedbasedonsomeofth
ewriter’sworkfromtheyear2003to2005,especially,whichwer
epresentedontheMaster’sDegreeapplication<Artists’Workroom>
inJune2005.Regardlessoftheirage,artistsundergohistorical
environmentandenvironmentalcondition.Andsuchperiodicstatus
andsurroundingscreatetheimagesofcontemporaryartists.Thes
tudyforgeneralimagesofmodernartistsformedbyperiodically
changingartists’imageswillbeconductedinthisdissertation,
andthewritertriedtorealizeitonactualworksbyanalyzingm
ainreasonsuchphenomenonhastakenplace.Whatwouldthefirst
thingpeopleimaginewhentheythinkof‘artist’?Mostofthemwi
llcomeupwithpassionate,illusional,diligent,Bohemian1)oreve

1) ‘Bohemian’means‘peoplefromBohemia’,anditsoriginisaFrenchword,
‘Bohem’.Once,Gypsies,numerousnomadictribe,residedintheregionof
BohemiaintheCzech,andFrenchpeoplearoundfifteenthcenturycalled
themasBohemians.Meanwhile,duringthelatenineteenthcentury,it



nlunatic.2)
Ifso,howsuchimageofpopularartistshasbeenconstituted,and
whatarethemaincauses?ArtoftheWestinseventeenthcentury
containedunanimouslycoverbothpopularandcourtartsothat
artists still remained as houseguest of aristocrat or Royal
family.3)However, changes, which started since mid-eighteenth
century, forced artists to face entirely new environment, and
awakening toward anti-movement against collective habits and
demandsatthedawnofRomanticismdidbreakoutamongartists.
Theartistsduringtheeradifferedthemselvesbytheirformers,
whoconstantlytriedtocomplywiththeiraudience.Itappeared
that the images of artists being strained and against
appreciatorscameintobeing.Artistsbecamesomeonewhoisnot
rich, but free-spirited, and longing for being liberated from
social statusin spite of their non-aristocratic identity. Such
images of artists seem to still remain as cornerstone to the
public.AccordingtoEdgarMorin,"appetiteofthepubliccomesto
form the standard model of ruling bourgeois, encouraged and
controlled by communication media secured by the bourgeois."
People learn art and come across successful artists through
education,media,andpoweredpointofview.Itisthephenomenon
brewedbysuchviewpointthatGoghisrecognizedasanartistfull
of anguish and Picasso as genius. For instance, the view
preferrednotGogh’sbutthepieceonGoghnextdoorneighbor,
historywouldhaveturnedouttobequitedifferentfromwhatit
isnow.Thewriterhappenedtohaveinterestinartists’images
generalizedbythepublicasabove,andtriedtoexpresspopular
artistimages throughthespacecalled,<Artists’Workroom>by
analyzing what has helped building up the images of artists.
Besides, this study groped potential and flaw of the writer’s
work as well as methods to shorten gapbetween expression and
theme.

indicatednotonlywithoutregardtosocialprinciplesbutalsoartists,
actors,scholarsenjoyedfreelifestyle.

2) Yves Michaud, translated by Taehwan Ha,「Crisis of Art」 (Seoul:
Dongmoonsun,1999p57.

3) TomWolfe, translated by Sulchul Park, 「Forfeiture of Modern Art」
(Seoul:Artbooks,2003),p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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